
산동위교방직집단 - 중국의 방직기업 중  

최대 규모로 증설 

 

중국 산동성(山東省)의 맹자(孟子)의 고향인 추현(鄒縣)에 있는 “산동위교 

방직 집단 유한공사(山東魏橋紡織集 有限公司 : 약칭 위교)”는 부지 면적이 

660만평으로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넓은 땅에, 총 자산 30억위안

(元 : 4,358억 4천만원)으로, 최근 대규모 시설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금년(2002년)안에 링 정방기 180만추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중국의 전 보유방적시설 4천만추 중 약 1/4인 1천만추의 노후 시설을 폐기 

처분한 후에, 위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규모는 125만추로서 55만추를 

증설하여 180만추가 되면, 단일 공장으로서 우리 나라의 전 보유시설과 근사

한 규모의 시설을 가동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위교의 보유직기는 에어·젯 직기(air·jet loom) 1,400대, 레피어 

직기(rapier loom) 600대, 줄쩌 직기(sulzer loom) 573대, 북직기 14,000대로 도합 

16,573대인데, 2005년까지 에어·젯 직기를 3,000대 도입함으로써 방적과 제

직의 생산능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는 대규모 설비 투자를 계획중이다. 

염색 가공은 방직 시설 규모에 따른 증설 계획은 없으며 필요하면 다른 염

색공장들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집단은 방적에서 직포, 염색가공에 이르기까지 일관 방직공장으로서 세

계에서도 이와 같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단일 방직공장 지대

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산제품은 데님 등의 의류용에서 침장품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을 폭넓게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소재는 면이 90%로 대

부분을 차지하며, 폴리에스테르/면 혼방 등도 10% 정도 된다. 



연간 판매고는 2000년도에는 전년도보다도 51.8%가 증가하여 31억 3천만

위안이었고, 이익은 전년보다도 89%가 증가한 2억 7천만위안으로, 세계적인 

섬유업계의 불황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증수증익(增收增益)을 보였다. 판매고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직물이 80%, 면사가 60%로 외화가득(外貨稼

得)은 전년보다도 83%가 증가한 1억 700만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2000년도 생산실적은 연간 실 10만톤, 직물 4억m이며, 실은 전량이 스플라

이서(splicer)를 사용하여 이음 매듭이 없는 노틀레스(knotless)로 되어 있으며, 

생지는 50%를 혁신직기로 생산하였다. 

앞으로도 소품종 다량 생산방식으로 시장에서 가장 거래가 많은 규격품을 

주로 생산할 방침이며, 차별화 상품은 고밀도 세번수 직물, 투웨이·스트레

치(two-way stretch)직물 등과 같이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직물들을 증설 후에

도 과거와 같이 10∼15% 수준을 유지하며 생산할 예정이다. 

수출과 중국내 수요의 판매 비율은 현재 수출이 60% 중 국내 수요가 40%

인데 증설 후에도 이 비율은 유지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

였으므로 앞으로는 유럽이나 미국에의 수출을 늘려나가기 위하여 최신의 에

어·젯 직기도 구입하였다고 한다. 

중국 내 시장에 대하여는 1995년부터 광동성(廣東省)에 4개, 절강성(浙江省)

에 1개 등과 같이 주요 지역에 물류거점(物流據點)을 만들어 납품이나 유통

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2003년에는 광동성에 또 

하나의 물류거점을 만들 계획이다. 


